
1. 여행업 종류와 보증보험

여행사를 창업하거나 여행사 근무직원,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을 위해 여행사 세무에 대
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여행업의 종류부터 살펴보자면 여행업의 종류는 세가지로 나뉘
어진다.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그리고 국외여행업이 그것이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여행, 국외여행업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서비스해주는 여행업이다.
일반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과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포함하여 서
비스 할 수 있는 여행사를 말한다.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가 다르다.
인바운드라고 불리는 일반여행업은 업무영역이 가장 넓으므로 자본금의 규모도 1억원으로 가
장 크다. 아웃바인드인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규모가 3천만원이며, 국내여행업은 1천 5백만원
으로 자본금 규정이 가장 낮다.
만약,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취급하지 않는다면 자본금 4천 5백만원으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
행업에 등록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자본금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항으로 종전
에 비하면 자본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 규정이다.
우리는 흔히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여행사는 개인사업자로 
여행사를 차릴 경우에도 자본금 규정이 있으므로 영업용자산명세서를 통해 자본금이 충족되었
음을 증명해야 한다. 즉, 기준일 현재 예금 잔고 증명이 되어야 한다.
예외로 제주도를 취급하는 여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증가된 자본
금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여행업 종류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여행사를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무적
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의 내용은 여
행알선과 관련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보증보험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1억원 미만 구간에서 보증보험
에 가입하도록 한다.


